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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역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꼼꼼히 챙겨
- 박성훈 해수부 차관, 8.24.~25. 부산 위판장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

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4일(목)부터 8월 25일(금)까지 부산 

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을 방문하여 수협 대표이사, 부산시 관계자와 함께 

수산물 시료 채취 과정과 위판장 현황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

하고, 부산지역 상인과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.

  먼저, 박 차관은 자갈치시장을 방문하여 어선에서 조업 후 위판되는 

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하는 과정을 살피고, 안전검사 

결과(‘불검출’)를 통보받은 수산물이 위판되는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.

  이어서 박 차관은 수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상인과 어업인

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, 참석자들의 

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. 

  다음 날에는 부산공동어시장도 방문하여 수산물 거래 현장도 살필 예정이다.

  박 차관은 “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바다의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치를 

초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.”라며 “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소식

으로 국민께서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

하고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

나가겠다.”라고 말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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